
좀 더 편리한 와카야마 버스를 원해요! 

최은지 
 

와카야마에 온지도 거의 1 년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생활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교통, 특히 버스의 사용이었다 . 물론 버스가 대부분 제시간에 도착하는  것과 제속도를 
지키며 안전운행을 하는 것은 본받을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 단점이 너무 
도드라진다. 와카야마 버스의 문제점과,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 봤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문제 1. 

 
와카야마 버스는 막차시간이  너무 빠르다.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중에는 빨리 

끊기는 버스 중에는 오후 6 시에 끊기고, 가장 늦은 버스라고 해도 11 시 전에는 전부 
끊긴다. 와카야마대학의  경우는 10 시 20 분의 버스가 시내로 가는 마지막 버스이다.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10 시면 늦은 시간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인  경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시간이고, 만약 친구들과 놀 경우에는 아직 놀고있을 
시간이다.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버스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노는 
것도 중간에 멈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와카야마대학의  경우는  택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버스시간을  지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1 시 30 분~12 시까지 버스를 
운행해 주었으면 한다.   

 
 문제 2. 

 
와카야마는 교통비가 너무 비싼데다 학생할인도 없고,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인 우리에게는 교통비의  압력이 가장 심하다. 회관에 살고있는 외국인학생들의  
대부분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로  1 시간 가량 걸리는 학교까지 매일 
자전거로 등하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난카이시역이나 시청까지 자전거로 간 
후에 버스로 갈아탄다 . 만약 비라도 오는 날에는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회관에서 학교까지 왕복 1200 엔의 버스요금이 든다. 아무리 일본이 물가가 높다고 
해도, 하루에 1200 엔은 도가 지나친 가격이다 . 딱히 정기권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코비토쵸에서  학교（내가 이용하는  버스 노선）
까지 왕복 660엔이고, 정기권의 경우 매달 약 12000엔으로 마음껏 버스를 탈 수 있다. 
만약 18 일 이상 학교에 간다면 정기권을 사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한 달(=30 일)중 
8~10 일은 주말이고, 휴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정기권을 사봤자 손해인 것이다. 결국 
이렇다 할 이득없이 높은 교통비를 다 내야하는  것이다. 
버스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버스회사에게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대신 학생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기존 요금의 
70%를 학생요금으로  정하고,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학생할인이  된 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3. 

 
버스노선도가  복잡하다 . 와카야마 버스는 노선에 따라 버스번호의  색깔이 다른데, 

같은 노선의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행선지가 다른 버스도 있고, 색깔만으로는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난카이 와카야마시역에서  
일본인에게 버스노선에  대해 질문 받은 적도 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와카야마 버스 노선도가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류장마다 각 버스의 노선이 자세하게 적혀있고, 대부분의  정류장에 

이런 화면이 설치되어  있다. 이 화면을 통해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 지금 버스가 
어느 정류장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밑에 있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버스의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와카야마에도  적어도 역 앞이나 
인구이동이 많은 곳의 버스정류장에는 이러한 장치를 설치해 좋으면 좋겠다. 또 각 
정류장에 자세하면서도  보기 쉬운 노선도가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간다면  더 좋은 와카야마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